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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백신 2단계 접종 시작을 앞두고

75세 이상 시니어들의 예약을 받으면서 주정

부의 백신 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노스이스턴 대학은 현재 약 2,000여 백신

분량이 냉동고에 남아 있다. 지난주 긴급 대

응팀 및 구급대원들의 백신접종을 하고 남은

것들이다. 대학은 주정부에 보고한 후 남은

백신을 기타 직원 및 질환이 있는 성인 등 곧

2차 접종을 받을 사람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계획을 잡았다. 

25일 이번주 월요일 대학은 직원들의 접종

을 시작했으며 이번 주 내로 총 730명에게 접

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6일 주정부는 갑

작스레 접종을 중단시켰다. 주정부는 대학측

이 75세 이상에게만 접종을 지시했기 때문이

다. 대학에 75세 이상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2월 어느 기간

일부에선 백신 남고, 75세 이상 접종시설엔 모자라 
주정부의 백신 정책 혼선, 모호한 가이드라인 지적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1.9

조달러 바이든 행정부 경기 부양책의 핵심

인 개인부양수표가 현재의 소득 수준이 아

닌 좀더 낮은 중저소득층에만 제한적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측은 이번 경기부양책을

현재의 추가실업급여 $400 연장이 마감되는

3월 중순까지는 통과시킨다는 의지로 추진

하고 있다. 

미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양책이 절대

적으로 필요하다며 이를 새삼 강조하고 있

는 조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부양수표의 소

득 기준에 대해 의심을 제기할 수 있는 “합

리적 이유”가 있다며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 ▶▶7면으로 계속

▶▶4면으로 계속

백신은 냉동고서 잠자고 
시니어는 예약에 잠못들고

$1,400 부양수표, 중저소득 가정에만 지급되나 
바이든, 부양수표 소득 기준 조정 논의 가능 
5만불 이하 소득 가정은 부양수표 모두 소비 

조셉 바이든 대통령은 25일 부양수표 지불 대상의 소득 기준에 대해논의할수있다고밝혔다. 따라서$1400 부양수표가중저소득층에만 지급될 가능성이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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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평통, 영문 홍보책자 발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스턴협의

회(회장 한선우)는 민주평통 활동을

소개하는 영문 홍보책자를 지난해 말

발간하였다.

<Building a New Korean Penin-

sular Together> 라는 타이틀로 영문

제작되어 현지인들과 영어권의 차세

대 동포들에게 한반도의 평화프로세

스 등을 소개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 만들어졌다. 

60 페이지의 홍보책자에는 지난

2019-2020년의 19기 보스턴협의회의

활발한 공공외교활동 내용들과 특별

히 한식, 한류문화 등의 내용이 수록

되어있다.

홍보용으로 필요한 단체/개인은

보 스 톤  민 주 평 통

(bostonnuac2020@gmail.com)에 연

락해 요청하면 우송 받을 수 있다. 평

통은 민주평통 사무처에서 발행한

2032 올림픽 남북개최기원 및 남북종

전선언에 대한 소책자(영문)도 같이

우송할 계획이다. 

bostonkorean@hotmail.com

형사법
상법/회사법
민사법
부동산/클로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

부 = 한미노인회는 2월 2일 화요

일 계획했던 우번 한인회관 마스

크 배포를 폭설이 내리는 경우 9

일로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노인회는 당초 보스턴총영사

관이 기증한 KF94 마스크 2,100

장을 2월2일 화요일에 우번에 위

치한 한인회관에서 배포할 예정

이었다. 

2일 또는 9일 노인회는 오전 10

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한인회

관 옆 주차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10장씩 마스크를 선착

순 배포한다. 

마스크는 60세 이상의 한인이

면 누구나 배부받을 수 있다. 몸

이 불편한 경우 대리 수령이 가능

하지만 반드시 노인회 회장단에

전화로 사전 신청해서 등록해야

한다. 

사전신청을 원하는 노인들은

윤철호 회장(978.902.8305), 김순

호 부회장(984.289.5336), 한순용

부회장(978.835.9168)에게 연락해

야 한다. 

한인회관 주소; 13 Campbell

ST Woburn MA 01801

노인회 마스크 배포, 2일 폭설시
9일로 연기 

옥타 경제인협회 포럼 개최 "정부지원정책 제대로 알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옥타 경제인 협회가 1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2021 옥타포럼을 개최해 정부의 소수

민족 우대정책 및 지원책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모색한다. 

이번 포럼은 영어로 진행되며 협회

의 네트워크를 신장시키는 기회로 한

인 2,3세대 다문화가정, 입양아 출신,

조선족 중국동포 사업가 또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

다고 협회측은 밝혔다. 

일시 : 1월 29일 금요일 오후 4-5:30

예약 신청: (bostonkorea.com기사

참조)

https://www.eventbrite.com/e/ko

rean-business-forum-tickets-

137005714781

노인회는 당초 보스턴총영사관이 기증한 KF94 마스크 2,100장을 2월2일 화요일에 우번에 위치한
한인회관에서 배포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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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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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연결됩니다 

코로나 정부지원금, 부양수표 등 세금보고시 알아둘 것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지난해 3월 이래 많은 사람

들과 사업체들은 정부로부터 코로

나바이러스 지원금을 받았다. 이 같

은 지원금으로 인해 미 경제는 완전

히 파탄 상태로 접어들지 않고 비교

적 잘 견뎌내 왔다. 이제 새로운 세

금보고 시즌을 맞아 이 같은 지원금

에 대해 좀더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할 때가 왔다. 

▶부양수표는 세금을 내야하는 소

득인가?

아니다. 부양수표로 받은 체크는

소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연방정

부가 지원한 금액은 세금 크레딧이

다. 이 금액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

다. 

▶부양수표에서 세금과 관련 알아

야 할 것이 있는가?

소득이 높아서 전액 부양수표를

받지 못했거나 전혀 받지 못했으나

2020년 소득이 감소한 경우 2020 세

금 보고시 경기회복리베이트크레

딧(recovery rebate credit)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의 한도에 따라 전액을 크레

딧으로 받을 수도 전혀 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그 중간의 경우 소득의

크기에 따라 점차 크레딧이 줄어든

다. 

▶실업급여 혜택은 세금을 내야

하는가?

그렇다. 실업급여는 연방 및 주정

부의 세금부과 소득으로 고려된다.

실업급여는 그러나 소셜시큐리티

세금이나 메디케어 세금부과 대상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실업급여를

관리하는 주정부는 실업급여를 제

공시 세금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

게 했다. 원천징수를 선택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 받았던 경우 거액의 세

금을 부담해야 한다. 

▶추가 실업급여 혜택 $600과 $300

도 과세 대상인가?

그렇다. 추가 실업급여 혜택도 과

세 대상이다. 올해 초 정부 급여를

나타내는 1099-G양식을 받게 되면

이를 활용해 세금보고에 포함시켜

자신의 세율에 따라 정확한 세금 금

액을 부담하면 된다. 

▶사업체의 급여보호프로그램

(PPP)는 세금부과 대상인가?

PPP는 100% 탕감이 가능하다.

대출한 사업체는 급여나 유틸리티

렌트 비 등에 금액을 사용한 이상

대출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일반

적으로 그랜트는 세금을 내야 하지

만 이는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다. 

▶사업주들은 대출금액의 지출한

내역에 대해 비용으로 감면받을 수

있나?

당초 정부는 PPP로 지출한 렌트

와 모기지 이자 등에 대해 감면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지난해 말 법

안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

록 했다. 

▶지난 2020년 말까지 대출금액 탕

감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

나?

대출 금액은 여전히 비과세 대상

으로 남아 있다. 사업체들은 대출금

액을 사용한 후 10개월 후에 탕감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기업(sole proprietorships)

이나 자영업자(independent con-

tractors, and the self-employed) 등

은 어떤가?

PPP에 관련해서 다른 사업체들

과 동일한 법칙이 적용된다. 

hsb@bosto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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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27일부터 백신 예약 시작, 몇분만에 완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75세 이상의 매사추세츠 주 거주 시니

어들은 27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하며 다음 주 월요일인

2월 1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주정부

가 발표했다. 그러나 27일 0시부터 예약

이 몰려 몇분만에 완료됐으며 실제로 현

재 예약 가능한 곳은 거의 없다.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5일 기자회견

에서 “75세 이상 주민들은 매사추세츠

백신안내 웹사이트 mass.gov/COVID-

VaccineMap에서 예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웹사이트에는 백신 접종 장소

지도가 있으며 이 지도는 계속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 매사추세츠 모든

주민들은 언제 백신 접종이 가능하며 어

디에서 접종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백신 접종 장소는

거의 모든 지역에 산재해 있어서 자신에

게 편리한 장소에서 예약을 하고 접종을

받으면 된다. 

베이커 주지사는 “사람들은 이 웹사

이트에 가서 가장 자신에게 가까운 장소

를 클릭하고 자신이 맞을 자격이 되는

경우 바로 예약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

. 주정부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장소를

클릭하면 해당 기관 웹사이트로 링크로

연결된다. 

하지만 극소수의 신청자들을 제외하

고 현재는 예약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

미 모든 백신 접종 예약이 모두 완료 됐

기 때문이다. 미 전국적으로는 접종 예

약에 사람들이 몰려 웹사이트가 다운되

는 사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많은 주민들은 주정부의 백신 접

종 방법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매사추세츠주의 엄격한 단계별 접

종 및 완만한 접종 속도에 대한 불만도

제기됐다. 주정부 관계자는 매사추세츠

병원과 약국의 보관함에서 수만여개의

백신이 접종하지 않은채 보관돼 있음도

시인했다. 

현재 주정부 웹사이트에는 85여개 접

종장소가 등록되어 있다. 백신 접종장소

는 슈퍼마켓, 약국, 지방정부 청사, 병원,

질레트 스타디움 증이다. 

주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총 103

개 백신 접종장소가 마련되며 주당 242

천회 분량을 접종하게 된다. 접종장소는

2월 중순에는 165개로 증가하며 주당 30

만 5천회 분량을 접종한다. 

베이커 주지사는 실제적인 숫자는 연

방정부의 백신 공급 정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예약시 모든 신청자들은 자신의

신청 자격을 증명해야 한다. 일부 웹사

이트는 온라인 예약 처리의 한 부분으로

자격증명 자료제시를 요구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사이트는 웹사이트에서 작성

가능한 커먼웰스자기증명서(Com-

monwealth’s Self Attestation)양식으

로 예약이 가능하다. 

웹사이트에서 작성이 어려운 시니어

의 경우 이 양식을 손으로 작성해서 예

약장소에서 제출해도 무방하다. 

때가지 연기해야 했다. 

이처럼 대학, 병원, 그리고

기타 기관들은 노스이스턴과

같은 문제에 봉착해 있다. 남

은 백신의 처리 문제다. 이와

반면 주 기타 백신접종시설

에는 수많은 75세 이상의 시

니어들이 몰려 예약이 불가

능한 상태다. 

결국 주정부의 백신 접종

계획이 유연하게 상황에 대

처하지 못함에 따라 백신접

종이 점차 늦어지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정확한 정

보와 백신의 배포 등에 대한

투명성 부족 문제도 대두됐

다. 

공정하고 빠르게 백신을

배포에 접종한다는 것은 아

주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지금껏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백신 배포의 지연을 탓했지

만 이제는 자체적 시스템의

혼선으로 인한 지연이 생겨

할말이 없게 됐다. 

지난 27일 현재 발표된 자

료에 따르면 주정부는 총

965,975분량의 백신을 병원,

약국, 슈퍼마켓 등지에 배포

했지만 백신을 접종한 수는

496,103명에 불과했다. 대충

절반은 냉장고에서 잠자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백신배포의 병목

현상은 추후 연방정부로부터

백신을 접수 받는데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고 주 보건 관

계자는 염려했다. 현재 백신

접종 순서로 매사추세츠주는

전체 하위순위에 멈춰있다. 

노스이스턴 대학의 서플라

이체인 관리분야 권위자인

나다 샌더스 교수는 주정부

터 조기에 계획을 하지 않고

막판에 배포를 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밝혔다. 

“매사추세츠에는 정말

재능있는 인재들이 많다. 그

럼에도 이곳에는 중앙화된

백신 배포 감독기구 하나 없

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현재의 백신정책은 여기저기

흩어져 조각 난 상태라고 강

하게 비판했다. 

백신은 냉동고서 잠자고, 시니어는
예약에 잠못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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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노조 주 백신순서 조정에 이의제기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아마존이 보스톤에서 고용을 확

대할 계획이다. 아마존은 보스톤

서의 테크 분야 운영을 대폭 확대

하면서 향후 몇 년간 최대 3천여명

을 신규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

다. 신규 채용인원들은 시포트 디

스트릭트(Seaport District)에 건

설될 6십3만스퀘어피트의 사무실

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규 채용 예정 건물 바로 옆의

아마존의 건물은 내년초 완공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이곳에서는

약 2천여 엔지니어, 소프트웨어 개

발자 등이 근무를 시작한다. 

보스톤지역에 급격하게 테크분

야를 확장하고 있는 아마존의 로

히트 프래사드 보스톤 지역 부사

장은 “추후 총 7천여명의 직원이

보스톤과 케임브리지 등에 있는

아마존 빌딩에서 근무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아마존은 2013년 켄달스퀘어에

처음 사무실을 낸 이후 점차 규모

를 늘려왔다. 이로 인해 아마존의

시애틀 본사 그리고 버지니아 크

리스탈 시티의 2본사를 제외하고

보스톤은 가장 큰 테크 전문 허브

가 될 예정이다. 많은 보스톤 지역

아마존 인력들은 알렉사 개발에

집중하고 있으나 아마존 웹서비

스, 로보틱스, 파머시 테크놀로지

(온라인 약국) 등에 종사하고 있

기도 하다. 

아마존은 현재 대부분의 인력

이 재택근무를 진행 중이지만 향

후 팬데믹 상황이 어느 정도 종료

되는 경우 모든 직원들의 오피스

근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프래사

드 부사장은 “원격 근무를 통해

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근무했을

때 행운이 찾아든다는 것을 확실

하게 믿는다”고 밝혔다.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보스톤학교 교사노조를 비롯한

주 교사 노조관계자들은 65세 이상을

학교 교사들보다 우선적으로 접종하

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제시카 탱 보스톤 교사노조 회장,

메리에 나지미 매사추세츠 교사노조

회장, 보스톤 교사연맹 회장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정부의 권장에

따른 새로운 접종 우선순위가 “교

사들의 접종을 지연시키고 공립학교

와 대학의 대면 수업으로의 완전한

복귀를 늦출 것이라고” 밝혔댜. 

찰리 베이커 주지사는 25일 65세 이

상의 시니어들의 우선순위를 75세 이

상에 바로 이어 접종하겠다고 밝혔

다. 2개이상의 질환이 있는 성인의 경

우 65세 이상의 시니어들과 함께 접

종이 가능하다. 

2단계의 다음 우선순위는 교사를

비롯한 대중교통 종사자, 식품점, 유

틸리티, 음식점 종사자 등이다. 이번

후순위 배정으로 인해 교사들은 적

어도 2-3주 정도 접종 가능시간이 늦

어질 전망이다. 

매사추세츠 교사노조 위원장인 니

자미씨는 편지에서 현재의 상황을

“헝거 게임”과 같다고 묘사했다.

“주정부는 명확한 규정과 공정한

시스템을 정립하기 보다는 휘귀한

자원을 두고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주 교육청 대변인은 노조의 주장

이 “거짓이며 오해하도록 만들고

있다”며 반박했다. 그는 교사들이

의료진, 긴급 대응팀 이후에 배정됐

다고 반박했다. 

노조는 “대면수업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교사진들을 즉각 백신접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선순위 65세 시니어 이후로 순서조정 
교사 노조위원장 "헝거게임"같다며 비난 

아마존 시포트 신규 건축
건물에 3천명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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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토요일마다 음악가와 만나세요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2013년부터 한국 문화와 한인 예술

가를 알리며 지원하고 있는 보스톤

한미예술협회는 지난 해에 좋은 반

응을 얻었던 온라인 <뉴 뮤직 심포

지엄>의 두 번째 시즌을 오는 2월에

진행한다.

네 번의 프레젠테이션으로 구성

된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한국 전

통음악과 뉴 뮤직의 교차로’인데,

미국에 기반을 두고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네 명의 음악가가 자신의

음악을 소개하고 청중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

첫 번째 시즌을 기획하고 진행을

맡았던 작곡가 김택수 교수(UC 샌

디에이고)가 이번 시즌에도 같은 역

할을 담당한다. 그는 “첫 번째 시

즌을 통해 우리 시대 작곡가들의 음

악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

으며 이러한 만남의 장이 얼마나 필

요한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으며,

“온라인 행사의 특성상, 한미예술

협회가 보스톤과 뉴잉글랜드 지역

을 넘어서 미국 전역 그리고 전세계

에 있는 예술가, 애호가들에게 다가

가고 영향력을 줄 수 있었다는 점에

서 의미가 깊었다”고 평가했다.   

2월 6일(토) 오후 7시에 시작되는

첫 번째 강의는 한국인이 아니면서

도 한국의 각종 전통을 섭렵하여 새

로운 장르를 창출하고 있는 범 민속

음악가 젠 슈(Jen Shyu)의 이야기

로 문을 연다. 일리노이 주에서 태

어난 그녀는 대만과 동티모르 출신

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10개의

언어를 말하는 보컬리스트, 작곡가,

프로듀서, 멀티 악기 연주자 및 무

용가이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피아니스트

로 두각을 나타낸 그녀는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오페라, 바이올린 및 발

레를 교육받았고 쿠바, 대만, 브라

질, 중국, 한국, 동티모르, 인도네시

아에서 전통음악과 무용을 공부했

다. 2019년에 구겐하임 펠로우 및

US 아티스트 펠로우로 선정되었으

며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 메트로폴

리탄 미술관, 한국 국립국악원, 국

립극장을 포함한 여러 공연장과 페

스티벌 무대에 섰다.

젠 슈는 지금까지 7장의 앨범을

발매했는데, 2015년에 나온 Sound

of the Cries of the World (Pi 레코

딩)는 뉴욕타임즈, 더 네이션(The

Nation), 내셔널 퍼블릭 라디오

(NPR)가 뽑은 그 해의 베스트 앨범

에 선정되었다. 뉴욕타임즈의 평론

가 벤 래틀리프는 그녀의 공연을 “

지난 5년 동안 보았던 모든 공연 중

가장 나를 사로잡았다. 치밀한 준비

나 다양한 레퍼런스만이 아닌, 그녀

가 가진 유연함이 놀랍다. 그녀는

열려있고, 본능적이며, 겁이 없다

.”고 평했다.   

이어서 2월 13일에는 세계를 무대

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국악인 ‘가

민(gamin)’이 정통 국악인이 어떻

게 현대음악계의 주목을 받게 되었

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 경험한 현

대 음악의 트렌드를 소개할 예정이

고, 2월 20일에는 실크로드 앙상블

과 휴스턴 그랜드 오페라의 위촉을

받아 작품을 쓴 작곡가 김지영이 직

접 국악을 연주하지 않는 작곡가로

서 어떻게 국악과 한국인의 정서를

서양음악에 연결시켰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월 27일에는 구겐하

임 및 풀브라이트 펠로우로 선정된

것을 비롯하여 화려한 이력을 가진

거문고 연주자 겸 작곡가 김진희 씨

가 미국 내 국악/현대음악 분야의

개척자로서 자신의 경험과 계속되

고 있는 음악적 여정에 대해 나누게

된다.

기획자인 김택수 교수는 이번 시

즌이 예술가 개개인의 활동을 넘어

서서, ‘국악’ 자체가 어떻게 생명

력을 갖고 세계 시장에서 자리를 찾

아가는지 집약적으로 조망할 수 있

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이 분

야 최고 예술가들의 무대 밖의 모습

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전했다.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는 이 행사는 줌(Zoom)과 페

이스북 스트리밍 서비스로 시청이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미예술협회 웹사이트에서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 영어로 진행되며,

강연자 소개와 강의 및 질문/답변

시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소요 시

간은 약1시간 20분이다.  자세한 정

보는 http://www.kcsboston.org에

서 볼 수 있다.

<뉴 뮤직 심포지엄 리턴즈: The

Intersection of Korean Traditional

Music and New Music>

2월 6일: 젠 슈(Jen Shyu, 범 민속

음악가)

2월 13일: 가민(gamin, 국악 전공

현대음악가)

2월 20일: 김지영(Jeeyoung Kim,

작곡가)

2월 27일: 김진희(Jin-Hi Kim, 거

문고 연주가/작곡가)

진행: 김택수(Texu Kim, 작곡가

, UC 샌디에이고 교수)

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7시(미 동

부시간)

주최: 보스턴 한미예술협회

(http://www.kcsboston.org)

후원: 주 보스턴 대한민국 총영사

관

bostonkorean@hotmail.com

뉴 뮤직 심포지엄 시즌 2
한국 전통음악과 뉴 뮤직의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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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부양수표, 중저소득가정에만 지급되나 
은 무엇보다 “부양책의 조기 통과

가 핵심”이라면서 공화당이 계속

반대하는 경우 예선조정절차(bud-

get reconciliation)를 행사해 부양

책을 통과시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비즈니스의 인사이더 등의 보도

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부양책에 대한 지지를 망

설이고 있는 중도 의원들의 소득기

준 변경 요구를 수용, 기꺼이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 7만5천불 기준이 분

명히 옳은 기준인가? 특별히 10만불

이상 버는 사람에게도 지원해야 되

는가? 왜냐고 물어볼 수 있는 충분

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밝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양당의

의원들은 지난 주말 회의에서 백악

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한정해

서 부양수표를 지급하는 적은 규모

의 부양책을 요구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7일 $600 부양

수표의 영향을 분석한 비영리 연구

단체인 오퍼튜니티인사이트(Op-

portunity Insights)를 인용, $75,000

이하 소득의 가정이 빠르게 이를 소

비하는데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그

이상 소득의 가정은 부양 현금을 저

축하고 있으며 이는 당장 급하게 도

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

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버드 경제학교수 라지 체티와

경제학자 마이클 스테프너가 크레

딧 및 데빗카드 사용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1월 4일 현급입금이 시

작된 1월 4일부터 시작해 5만불 이

하 소득자는 소비가 급증했다. 반면

78,000이상 소득의 개인과 가정의

지출은 거의 늘지 않았다. 

7만5천불 이상의 부부, 5만불 이

상 소득의 개인에 재출하는 부양수

표의 금액은 2천억달러였던 반면 이

들의 소비는 150억달러인 7%에 불

과했다. 

지난 3월 지불된 부양수표 $1200

의 경우 전 소득층에서 소비 지출이

증가한 반면 두번째 부양수표는 현

격한 소비의 차이를 보였다는 게 경

제학자들의 분석이다. 즉, 부유층의

경제침체는 끝난 반면 저소득 가정

의 침체는 심화되고 있다는 지표다.

연방준비은행은 저소득 근로자의

실업률이 20%에 달해 거의 대공황

수준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당초 금액을 저축했던 측

에서도 추후 이를 빚을 갚거나 모기

지, 학자금 상환 지급 등으로 사용했

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화당 의원들은 추가적인 부양

수표가 필요 없으며 국가 부채만 높

일 뿐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연말 부양책 통과에 지대한 역

할을 했었던 미트 롬니, 수잔 콜린스

상원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초당적

그룹 16명의 의원들은 지난 주말 백

악관과의 회의에서 부유층에 대한

부양수표에 난색을 표했다. 

민주당은 워싱턴포스트의 자료

처럼 저소득층 가족들은 부양수표

가 절실하다며 부양수표안을 밀어

붙이고 있다. 따라서 협상이 이뤄진

다면 소득수준의 제한이 이뤄질 가

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측의 반대가 강해

수주안에 부양책이 의회에서 통과

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

. 따라서 공화당측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 예산조정안을 사용할 가능성

도 높다. 하원은 2월 첫주에 부양책

법안의 조문작성을 시작할 예정이

며 상원도 부양책 통과를 준비한다

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부양수표의 자격기준

은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지난 기

준에 따르면 개인 $87,000 연소득,

부부 $174,000까지는 단계적으로 줄

어든 부양금 지급을 받았다. 부양수

표를 받은 미국인들은 1억6천만 가

정이었다. 

2차 부양책 논의 때도 맥코넬 등

은 부양수표 자격을 4만불로 제한하

는 안을 추진했으나 복잡성 때문에

백지화 됐던 사례가 있다. 

editor@bostonkorea.com

▶▶1면에 이어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연방 최저임금을 현재

두 배 수준인 15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 하원에 제출

됐다.

CNBC는 26일 민주당 소속 바

비 스캇(버지니아)의원이 임금

인상법안을 하원에 상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현행 7.25달러인 연

방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 9.5

달러로 인상한 뒤 2025년까지 단

계적으로 15달러까지 올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과 동시

에 주정부와 의회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고, 노동자

들은 둘 중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는 올해 최저임

금이 $13.50이며 2023년에 15달러

로 인상되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크게 영향을 주

지 않는다. 

스캇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불평등 해소 필요성이 더

욱 부각된 만큼 최저임금을 올려

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

나19 사태 이전부터 시간당 7.25

달러의 최저임금은 경제적•도덕

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19년에도 같은 내

용의 법안을 하원에서 처리했지

만,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선 투

표 기회도 얻지 못하고 사장됐다

. 그러나 지난 선거를 통해 민주

당이 상원까지 다수당이 된 만큼

임금인상법안 처리 가능성도 커

졌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1.9조달

러 부양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이

다.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

해선 공화당 의원 10명의 찬성표

를 얻어야 하지만, 예산위원장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예산조정절

차(budget reconciliation)를 써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더구나 예산조정절차는 1년에

3회밖에 사용할 수 밖에 없으므

로 민주당은 필요시 부양책과 최

저임금안을 동시에 통과시켜야

하는 필요성이 크다. 

hsb@bostonkorea.com

공화당 반대, 상원 예산위원장 '조정권' 행사 입장
매사추세츠는 올해 최저임금 $13.5, 23년엔 $15

연방 최저임금 두배로 
시간당 15달러 법안 하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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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트 또는 하이브리드 학생 둔 부모
실직율 높아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

자 = 온라인 수업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으

로 인한 대면수업 중단이 직장에 다

지는 부모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상황이

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프랭클

린 템플턴 갤럽 조사를 인용한 26일

자 온라인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 또

는 하이브리드 수업 자녀를 둔 부모

의 47%만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반면

, 대면수업 자녀를 둔 부모는 71%가

풀타임으로 근무했다.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 자녀 부모

중 전혀 직장에 나가지 않는 부모는

24%였으며 대면수업 자녀 부모는

15%만 직장에 다니지 않았다. 73%의

부모는 자녀들이 온라인 또는 하이브

리드로 수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는 계속되는 학교

정상수업 중단이 직장을 가진 부모에

게 얼마나 많은 압박을 주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약 7백만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대면수업을 받지 못한 관계

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센서스

조사 결과 밝혔다. 이는 5월보다 1백

만이 는 것이다. 

미국내 75개 대형학군 중 27개 학교

가 지난 봄 이래 대면수업을 중단하

고 있으며 14개교는 대면수업을 재개

했으나 다시 온라인 수업으로 돌아섰

다. 하지만 온라인 수업과 격리로 인

해 학생들의 정신 건강문제와 학부모

들의 부담이 커져가면서 학교들은 다

시 대면수업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온라인 수업 전환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별

에 상관없이 자녀들이 온라인으로 수

업하는 부모는 파트 타임으로 일하거

나 실직 상태가 그렇지 않는 부모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생들 자녀로 둔 여성의

경우 남성들보다 더 많이 타격을 받

은 것으로 나왔다. 41% 여성들이 풀

타임으로 일하고 있는 반면 69%의 남

성이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 팬

데믹 이후 여성들의 55%가 일자리를

잃었고 특히 유색인종 여성의 경우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았다. 

여성 가운데서도 대면수업을 자녀

와 온라인 수업자녀를 둔 경우 극명

하게 희비가 엇갈렸다. 온라인의 경

우 3분의 1이 직장을 그만 두었지만

대면 수업의 경우 4분의 1만 직장을

그만두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2월 1,374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인

터뷰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

벽 기자 = 하버드 대학이 미국내

최고대학으로 선정됐다. 월스트

리트 저널에 따르면 아이비리그

대학의 대학들은 상위 5위까지 3

개 대학이 꼽혔다. 하버드를 비롯

해 3위를 차지한 예일대학, 그리

고 5위를 차지한 브라운 대학 등

이다. 

프린스턴 대학과 코넬 대학은

7위와 9위에 랭크됐고 다트머스

칼리지와 펜실베니아 대학, 콜롬

비아 대학 등은 모두 15위 안에 랭

크됐다. 

아이비리그는 아니지만 MIT

는 전체 2위를 차지해 케임브리지

에 위치한 하버드와 MIT가 나란

히 1,2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

다. 

WSJ/THE랭킹은 대학원생 급

여와 부채 부담 등으로 측정한 학

생들의 성과 점수 40%, 교육에 대

한 투자 등 아카데믹 자원 30%, 학

생들 지원 20%, 학생과 교수진 다

양화 등의 환경 10% 등 15가지 요

소를 기초로 판단했다. 

하버드는 학생들의 성과와 코

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재정적인

부담이 큰 상태에서 핵심적인 측

정 요소였던 학교 자원에서 2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고른 성

적을 기록했다. 

타 매사추세츠주 대학들 중

MIT는 전체 2위, 애머스트 칼리

지와 윌리엄스 칼리지는 21위, 웰

슬리 대학은 29위 텁스는 31위, 보

스톤대학은 40위, 스미스 칼리지

는 43위, 보스톤칼리지는 56위, 노

스이스턴은 86위 등으로 기록됐

다.                hsb@bostonkorea.com

WSJ, 하버드 대학 최고대학으로 선정 
파트타임 또는 일자리 잃어, 여성이 남성보다 피해 많아 

온라인 수업 또는 하이브리드 방식의 수업을 진행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소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버드 대학이 미국내 최고대학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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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요가만 하고 나면 저도 모르게 스르

르.. 잠이 와요”

안녕하세요. 몬트리올 요가강사이자 유튜버

(YOGA SONG - HAYEON)의 송하연입니다.

개인수업을 하러오는 50대, 30대, 그리고 10대

세 학생으로부터 최근 신기하게도 같은 피드백

을 받았는데요, 바로 요가수업후, 그렇게 잠이 쏟

아진다는 것이죠. 그중 한 학생은 과거 불면증으

로 고생했었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요가를 하

며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더군요. 깊은

잠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

지만, 그동안 누적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는 여

러분의 몸과 마음에 쌓인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풀어주고 깊은 이완과 숙면을 도와주는 몇가지

스트레칭 동작을 소개해드리고자 해요. 제 유튜

브채널 최근 영상중  8MIN BEDTIME YOGA

영상을 찾아 해보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

에요. 

(유튜브 검색창, YOGA SONG –HAYEON

을 검색,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매주

업데이트 되는 요가 & 필라테스 영상을 받아보

실 수 있습니다.)

첫번째 스트레칭은 Neck Stretching입니다.  

STEP 1.  편안한 자세에서 고개를 왼쪽으로 떨

구고 왼손으로 머리 옆면을 (영상참조) 지긋이

눌러줍니다.  2-3회 호흡을 진행해주세요.

STEP 2.  두번째 사진처럼 머리 뒷면을 지긋이

눌러 목 뒷면을 스트레칭해줍니다. 깊은 호흡으

로 잠시 머물러줍니다.

POINT!  척추는 그대로 곧게 편상태를 유지

하고 나머지 손은 등뒤에 가져가 어깨를 좀더 편

안하게 내려놓아 줍니다. 

STEP 3.  한방향이 끝나면 반대쪽도 같은 방법

으로 위의 두가지 스트레칭을 이어 진행해주세

요. 

두번째 동작은 Heart Melting Pose입니다. 

STEP 1. 테이블 자세에서 손을 앞으로 뻗어 상

체를 바닥으로, 엉덩이는 무릎과 같은 높이를 유

지하며 천정위로 보내줍니다. 

STEP 2. 영상에서와 같이 두손을 목 뒤로 가져

가면 상체에 조금더 깊은 자극을 느낄수 있을 거

에요.

POINT! 내쉬는 숨마다 목과 어깨의 긴장을

빼고 몸을 더 무겁게 바닥으로 내려놓습니다.

세번째 동작은 Prone Chest Stretch 입니다. 

STEP 1.  배를 바닥에 내려놓고 오른손을 바

깥으로 보내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몸을 롤링합

니다. 

STEP 2.  왼발을 오른 다리 뒤에 두고 무릎을

세워주거나 가능하다면 사진처럼 왼손으로 발

혹은 발목을 잡아줍니다.

OPTION! 어깨가 많이 타이트하신분은 왼

손을 편안히 가슴앞 바닥에 내려놓으셔도 좋습

니다.

STEP 3.  3-5회의 호흡이 끝나면 중앙으로 돌

아와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해주세요.

더 많은 동작이 궁금하다면..

꿀잠예약 8분 굿나잇요가 영상을 참고해 따라

해보시고, 스트레칭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

아요와 구독, 알림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여

러분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유용한 운동과

스트레칭 영상들이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놓치지 않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요즘 온라인 수업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직접 운동을 하러 가

기 힘들거나 요가 수업을 들을 수 없으신 분들 중

,  온라인 1:1 레슨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요가

원 이메일주소 connect@yogafulness.life 로 직접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열심히 하루를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만큼 충

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 아시죠?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는 하루 8분 데일리 요가루틴으로

여러분의 하루를 편안하게 마무리해나가시길 바

랍니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랍입니다. 나마스떼!

송하연, 요가티처/요가풀니스라이프 (Yogaful-

ness Life) 대표  

유튜브검색창에  ‘YOGASONG-HAYEON’

유튜브채널 바로가기  http://bit.ly/Subscri-

beToYogasong

요가쏭의 5분요가 

꿀잠예약 8분 굿나잇 스트레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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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 세금보고 2월 12일로 2주 연기해 접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2019

년 세금보고를 아직도 모두 처리하지 못한 국

세청(IRS)이 올해 세금보고 접수를 2주 연기

된 2월 12일부터 시작한다. 

예년의 경우 1월 말부터 개인 세금보고 접

수를 시작했으나 이처럼 국세청이 세금보고

시작일을 연기한 것은 지난해 말 코로나바이

러스 지원법안으로 인해 변경된 세금관련 변

경 사항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찰스 레티그 국세청장은 “부양수표를 가

능한 빨리 지급함과 동시에 세금환급금 또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접수일을 늦췄다”

고 밝혔다. 

국세청은 예산 감축에 따른 인력 감소로 예

년보다 적은 직원 수의 직원들이 낡은 컴퓨터

시스템을 가지고 세금보고를 처리해 왔다. 더

구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는 부양수표와 현금

지급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국세청은 지난해 연기됐던

2019년 세금보고를 여전히 모두 마감하지 못

한 상태에서 2020년 세금보고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 더 많은 난관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변호서비스(Taxpayer Advocate

Service)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인해 IRS

는 일부 세금환급 처리를 연기했으며 특히 종

이 서류로 제출된 세금보고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대부분의 2019년 세금보고는 온라인으

로 접수됐지만 1천6백만 세금보고는 종이서

류로 보고됐다. IRS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 28일 현재 700만서류가 아직 미처리

중이다. 

그럼에도 IRS는 2020년 세금보고를 온라인

으로 접수한 납세자들의 경우 환급금이 3주

내에 은행에 직접 입금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평균 환급 금액은 $2500이었으

며 상당수의 가정은 환급금으로 각종 요금을

납부하거나 저축했었다. 

전문가들은 환급금 지불의 지연이 생활비

가 없는 저소득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

을 우려 하고 있다. 근로소득세금공제(EITC)

나 자녀세금공제(child tax credit)를 받은 저

소득 가정들의 경우 조기에 세금을 접수에 환

급을 받은 돈으로 각종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

문이다. 

IRS는 세금보고에 문제가 없는 경우 3월

초에 모두 환급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연

방법은 1월 말에 세금보고를 접수하는 납세

자의 경우 사기 방지를 위해 2월 중순 이후에

환급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IRS는 환급금을 빨리 원하는 경우

종이서류를 피하고 반드시 온라인으로 세금

보고를 접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비록 IRS가 세금보고 접수를 2

월 12일까지 받지 않지만 납세자들은 미리 세

금보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모아 준비한 후 접

수 시작과 더불어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소득이 연 $72,000이하의 납세자들은 IRS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I.R.S. Free File)을

이용해 세금을 보고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은 연방 세금보고의 경우 무료이지만 일부 프

로그램들은 주 세금보고에 요금을 부과하기

도 한다. 

평상시보다 2주 연장 그러나 세금보고 마감은 4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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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워렌 상원의원 

워런 "부자들이 증시를 카지노처럼 다뤄", 카나 "기술의 힘으로 금융 민주화"

로빈후드 등의 게임스톱 개인매수 제한에 공화 의원도 비판…청문회 지지 의견도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에서 개미(개인 투자자)들의 반

란으로 불리는 '게임스톱 사태'에 정

치권도 가세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유력 의원

들도 일제히 개미들의 편에 서서 공

매도를 일삼는 월스트리트의 대형

헤지펀드와 개인 투자자들의 게임

스톱 거래를 막은 주식거래 회사들

을 공격한 것이다.

2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야후

뉴스 등에 따르면 '월가의 저승사자'

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

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

을 내 "게임스톱 거래에 당황한 헤지

펀드, 사모펀드, 부자 투자자들은 그

동안 증시를 개인 카지노처럼 갖고

놀면서 다른 사람들만 비용을 치르

게 했다"고 말했다.

워렌  의원은 "증권거래위원회

(SEC)와 다른 금융 규제기관들이 잠

에서 깨 자기 일을 할 때가 한참 지났

다"면서 "민주당이 이끄는 의회와 새

행정부에서 그들이 할 일을 하게끔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 카나(민주·캘리포니아) 하원

의원도 성명을 내 "이번 사건은 기술

의 힘이 금융기관들에 대한 접근권

을 민주화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며 "시장에서 더 많은 규제와 평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나 의원은 "월가는 21세기 미국

의 승리를 도울 미래 기술에 투자하

는 대신, 이 회사를 박살내고 직원들

의 일자리를 잃게 만들기 위해 주식

을 공매도하는 데 수십억달러를 쏟

아부었다"며 "이 나라의 미래는 모든

경제 분야에 걸친 접근성과 평등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로빈후드 등 일부 주식

거래 플랫폼이 최근 폭등한 게임스

톱과 AMC엔터테인먼트, 블랙베리

등의 주식 거래를 제한한 것이 정치

권의 분노를 초래했다.

이런 조치를 통해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것

만 가능하지만, 헤지펀드는 여전히

매수와 매도가 모두 가능하다는 사

미 연준, 제로금리 유지…"경
제 앞날 백신 진전에 달렸다"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

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

비제도(Fed·연준)가 27일(현

지시간) '제로 금리'를 유지했다.

최근 경기 회복에 '노란불'이

켜진 만큼 자산매입 프로그램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

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

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

금리를 현 0.00~0.25%에서 동결

한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금리

동결에 만장일치로 찬성했다.

지난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

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

응을 위해 제로금리를 결정한 이

후 7번 연속 같은 수준을 유지한

것이다.

당시 연준은 코로나19의 전세

계 대유행으로 인해 경기 침체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자 기준금

리 를  기 존  1.00∼1.25%에 서

0.00∼0.25%로 1%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작년 여름 이후 회복

세를 보이던 미 경제가 최근 코

로나19 재확산 속에 다시 주춤하

면서 제로금리 동결은 예정된 수

순이나 다름없었다.

개미들의 반란 지지한 미 정치권
"시장이 더 평등해져야"

실이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일으

킨 모양새다.

카나 의원은 "이러한 조치는 월가

의 억만장자 트레이더에게만 유리

하고 평범한 사람에게는 불리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진보 진영의 스타 정치인인 알렉

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민주

·뉴욕) 하원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

다.

오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은 "헤지

펀드는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만 막은 로

빈후드 앱의 결정에 대해 더 많은 것

을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인

그는 이 문제에 대한 청문회 개최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공화당의 거물 정치인인

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이 오

카시오코르테스 의원의 트윗을 공

유하면서 "완전히 동의한다"고 적었

다.

크루즈 의원은 로빈후드가 2016년

올린 '사람들이 거래하게 하라'는 트

윗을 인용하면서 로빈후드의 이날

조치를 간접 비판하기도 했다.

최근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몇

몇 헤지펀드가 게임스톱을 공매도

타깃으로 삼은 데 반발해 온라인 커

뮤니티 레딧의 토론방 '월스트리트

베츠'를 중심으로 뭉쳐 이 회사 주식

을 집중적으로 매수, 1,700% 이상 주

가를 폭등시켰다.

이로 인해 헤지펀드들이 엄청난

손실을 내고 게임스톱 주식에 대한

공매도 포기를 선언해 큰 화제가 됐

다.

firstcircle@yna.co.kr

자산매입 규모도 그대로…"경제활동·고용 회복 완만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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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거대자본 이긴 '미국 개미들'…투기 광풍에 당국 비상

(뉴욕=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

미국에서 수백만 '개미'(개인 투자자

)들이 월스트리트의 거대 자본을 무

너뜨려 화제다.

특정 주식을 공매도하는 헤지펀드

에 반발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것

이어서 공매도 재개로 논란이 뜨거

운 한국에서도 이목이 쏠렸다.

그러나 공매도 세력을 혼내주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주식들의 이상

폭등을 비롯한 부작용도 낳고 있어

우려의 시선도 있다. 미국 당국도 촉

각을 곤두세우고 나섰다.'

◇ 하루 135% 뛴 '게임스톱', 301%

치솟은 'AMC'…헤지펀드는 26조원

날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비유

되는 개미들과 헤지펀드의 대결이

주로 펼쳐진 전장은 미국 비디오게

임 유통 체인인 '게임스톱'과 영화관

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주식 등

의 거래장이다.

게임스톱은 27일(현지시간) 뉴욕

증시에서 134.8% 폭등하면서 주당

347.51달러로 거래를 마쳤고, AMC

주가도 하루에만 무려 301% 치솟았

다.

이로써 게임스톱은 한 달여 만에

1,700%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

했다. 며칠 만에 시가총액도 20억달

러(약 2조2천억원)에서 242억달러(

약 26조9천억원)로 수직 상승했다.

AMC 또한 올해 들어 840%에 육

박하는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한물간 회사로 보였던 게임스톱의

이해할 수 없는 폭등세는 몇몇 헤지

펀드가 이 회사 주식을 공매도한다

고 공개 선언했다가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을 샀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월스트

리트베츠'라는 이름의 토론방을 중

심으로 뭉친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적으로 게임스톱 주식을 사들이면서

하락에 베팅한 헤지펀드의 자본력을

압도한 것이다. 개미들은 레딧뿐만

아니라 디스코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대오를 유지했다.

시트론 캐피털과 멜빈 캐피털 등

헤지펀드들은 이 회사 주가의 하락

을 예상하고 보유하지 않은 상태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사서 갚

는 방식의 공매도에 나섰다가 오히

려 주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엄청난

손실을 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멜빈 캐피털은 올해 들어 지난 22일

까지 불과 3주 만에 30% 가까이 손실

을 내고 다른 펀드로부터 수조 원대

자금을 수혈받아야 했다. 메이플레

인 캐피털도 이날까지 30%에 가까

운 손실을 냈다. 두 회사 모두 게임스

톱 공매도 때문에 주로 손해를 본 것

으로 전해졌다.

결국 멜빈 캐피털과 시트론 캐피

털은 게임스톱에 대한 공매도 포지

션을 포기한다며 개미들에게 백기

투항했다.

금융분석회사 S3 파트너스는 게임

스톱 주가 하락에 베팅한 투자자들

이 올해 들어서만 236억달러(약 26조

3천억원)를 잃은 것으로 추산했다.

27일 하루에만 이 중 143억달러(약 15

조9천억원)가 날아갔다고 S3는 밝혔

다.'

◇ "월가 역학관계 바뀌었다"…거

품 일으켜 부작용 우려도

이런 결과를 놓고 WSJ은 "월가

의 역학관계가 바뀌었다. 개인투자

자들이 적어도 지금으로서는 크게

이기고 승리를 만끽하고 있다"라고

촌평했다.

뉴욕타임스(NYT)도 고도로 숙련

된 전문 투자자들을 결코 이길 수 없

을 것으로 여겨졌던 개인 투자자들

이 하나로 뭉쳐 월가의 속설을 깨뜨

리고 있다며 이 현상을 집중 조명했

다.

위스콘신주의 고교생 벤 패티(16)

는 NYT에 게임스톱 주식으로 750달

러를 벌었다면서 "돈도 벌고 헤지펀

드를 혼내줄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개미들의 통

쾌한 승리로만 읽고 넘어가기에는

개운치 않은 구석이 많다.

기업의 실적이나 전망과는 무관하

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뤄지는 집

단적 매수 현상은 투기 광풍에 불과

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게임스톱이나 AMC처럼 기업 외

적인 이유로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

른 주식의 경우 거품이 꺼질 때 나중

에 들어간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

을 우려가 제기된다. TD 아메리트레

이드 등 몇몇 증권사가 이날 게임스

톱 등의 주식 거래를 일부 제한한 것

도 이런 이유에서다.

NYT는 온라인 게시판을 통한 특

정 주식 급등 양상이 1990년대 말 '닷

컴 버블'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일제

히 2% 이상 급락한 것도 게임스톱 등

일부 주가 과열에 따른 부작용일 수

있다고 CNBC방송이 분석했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세에 어마어마

한 손실을 낸 공매도 업체들이 마진

콜(손실 보전을 위한 추가 증거금 요

구) 때문에 다른 보유 주식을 팔아 자

금 마련에 나서는 바람에 증시 전반

에는 부정적인 여파가 가해졌다는

것이다.'

◇ 사태 추이 모니터링 나선 바이

든 정부…'법 위반 아냐' 견해 우세

심지어 소셜미디어에서 여론을 주

도해 특정 주식을 띄우는 행위를 사

실상의 주가 조작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나스닥의 아데나 프리드먼 최고경

영자(CEO)는 익명의 소셜미디어 게

시물들이 일명 '펌프 앤드 덤프'를 유

발할 가능성을 당국이 단속해야 한

다고 촉구했다. 펌프 앤드 덤프는 헐

값에 사들인 주식에 대한 거짓 정보

를 온라인에 퍼뜨려 주가를 올린 뒤

그 주식을 팔아 차익을 얻는 불법 거

래를 일컫는다.

그는 규제당국이 "조작 행위 가능

성을 의심한다면 조사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조 바이든 신임 행정부도 관련 상

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증권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효율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유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상

황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 중"이라

고 밝혔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기자들

과 만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을 비롯

한 행정부의 경제팀이 게임스톱 등

이상 주가 흐름을 보이는 주식들과

증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집단행동을 현행법

위반으로 보기 애매하다는 견해를

보인다고 NYT가 전했다.

유명 투자가 차마스 팔리하파티야

는 CNBC에 "평범한 사람이 프로 투

자자와 똑같이 접근할 수 있는 세상

에 살고 있다"며 "기관 투자자에 더

많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게 해법이

지 개인 투자자의 접근을 제한해서

는 안 된다"고 말했다.

firstcircle@yna.co.kr

'공매도 세력 혼내주자'며 게임스톱 1,700% 띄워…헤지펀드 '백기'

'골리앗 이긴 다윗' 평가 속 이상과열 등 부작용 우려 목소리

공매도 업체들, 보유주 팔아 지수 급락 분석도…백악관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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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음 달부

터 시작되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

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백신을 맞는다,

초기 접종은 국립중앙의료원에

설치된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되

고 이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의료진에 이어 1분기 요

양병원 등 입소자와 종사자, 2분기

65세 이상 노인 등, 3분기 19∼64세

성인 등의 순서로 백신을 접종해 9

월까지 전 국민에 대한 1차 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는 '집단면역'을 형

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사망자를

최소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등을 통

한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시

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 의료·

방역체계 유지 ▲ 중증 진행 위험

▲ 코로나19 전파 특성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순서를 정했다.

백신 접종 순서를 보면 감염병 전

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코

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이

가장 먼저 접종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백신이 국내에서 처음

접종되는 만큼 정부는 국립중앙의

료원(중앙감염병전문병원)에 마련

한 중앙 예방접종센터에서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의료진부터 내달 첫 백신 접종…1분기엔 2종류 접종
수도권 의료기관 의료진 중심…국립중앙의료원서 첫 접종 시행

요양병원 입소자 등 1분기, 65세 이상 등 2분기, 19∼64세 등 3분기

거주·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약 90만명이 접종

받는다.

또 의원과 약국 등에 근무하는 의

료인과 약사 약 38만명도 2분기부

터 접종을 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모든 국민을 대상

으로 예방접종이 시행된다.

구체적으로 3분기부터 만성질환

자와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

로 접종이 시행되고, 4분기부터는 2

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된다.

정부는 앞서 50∼64세도 우선접

종 권장 대상으로 고려했으나 최종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접종을 거부한 사람은 접종 순위

가 마지막으로 조정된다.

이런 접종 계획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백신 도입 일정·물량

등 변화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

회 심의를 거쳐 수정될 수 있다.

정부는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한

경제활동으로 긴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 예방접

종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다만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소관 부

처 심사 뒤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

게 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시기 도래 전, 즉 11월 전까지 집단

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국민 가운데 소아·청소년, 임

신부를 제외한 국민의 70%가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진을 비롯해 모든 접종 대상

자가 백신 제품을 선택할 수는 없다

. 이는 백신별로 도입 시기와 물량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백신 접종은 위탁의료기관 약 1

만곳과 별도 접종센터 250곳을 통

해 진행된다. 접종센터는 중앙(1곳

)→권역별(3곳)→시도별(17곳)→

시군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 설

치된다.

한편 정부는 차질 없는 백신 접종

을 위해 유통관리체계 구축(SK바

이오사이언스), 초저온 냉동고 확

충(대한과학, 일신바이오베이스,

써모피셔사이언티픽)을 위한 민간

업체와의 계약도 체결해 현재 단계

별 사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예 방 접 종  정 보  누 리 집

(http://ncv.kdca.go.kr)을 통해 예

방접종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

하고 3월부터는 예방접종 가능 시

기 및 사전예약기능 등을 단계적으

로 확대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국

민비서서비스(행안부)와의 연계를

통해 예방접종시기, 장소, 유의사항

도 사전 안내한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을 우선 시행키로 했다.

이후 의료진이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권역별 거점 예방접종센터를

순천향대 천안병원, 조선대병원, 양

산부산대병원에 추가로 설치한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코로나19 전

담병원 등으로 백신을 배송해 각 의

료기관에서 자체 접종을 병행할 수

도 있다.

1분기에 백신 접종을 받는 코로

나19 의료진은 5만명 정도로 추정

된다.

이들이 어떤 백신을 접종받게 될

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제 프로

젝 트 인  '코 백 스  퍼 실 리 티

'(COVAX facility)를 통해 1분기

부터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제

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 백신을 접종할 가능성이 크다.

1분기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입원환자·입소자, 종사자 등 78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접종도 시작된다

. 접종은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되 요양시설 내 거동이 불편한 입

소자는 방문 접종을 받을 수도 있다

.

3월 중순부터는 중증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

기관의 보건의료인과 119 구급대,

검역관, 역학조사관 등 코로나19 1

차 대응요원 등 약 44만명도 접종을

받는다.

2분기부터는 65세 이상 약 850만

명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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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  & ) :      

                       
www.ksneusa.org (1975~2021  46 ) 

               *   - 2021    * 
      NE         2      

 

  : 2021.2.20 ~ 2021.6.5  
   ( )- 2  12 ~14  (   /  ) 

  : ~ (22 )  (6) (2) (16) 

  (  9  2.5  ) 1 & 2     
 (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C/o  ) 

 (  ):       

 : 2021  1  31 ( ) 2  10 ( ) 
       :        

(1)  (9:30am 12:40pm)  (1~5 )    

   /  

(2)  (2~4pm):      
 :   : Late Fee $20 

(1)  : $340/1   *$620/2  *$770/3  

(2) : $180   (3) : $230 
      2      3   .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  
   :    Korean School of New England 

     Il Nam, Principal 
     4 Bryant Ave. 
     Shrewsbury, MA 01545 
----------------------------------------------------------------------------------------- 

   &       . 
      Homepage : www.ksneusa.org  
    :    : (508) 523-5389(C),  ID:  KSNEUSA 
    Email:    koreanschool.ne@gmail.com 
================================================ 

 

    2        
 

2       2    
      . /  2    

        . 
* :  /    2     
*         

 (Registration form)  
(2020       *   ) 

 
 

 (New Students Only):   

 (Speak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istening):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ading)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riting)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340/1, $620/2, $770/3   

                                     ( : $180, : $230) 

:  $___________(Tax Deductible) 

   :  $___________(   Late Fee $20) 

================================================= 
 

     (Donation)   
    (Non- Profit Org)    

    (Tax deduction benefit)     

* :(1)____________________ (2)_____________________  (3)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  : (Male) _____  (Female) ______ 

  (Birth Place): ________________   * (2020  ):    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Cell(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ell(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_______________________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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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 봉사회

후원금 기부자 (6월19일 현재)

김성혁 (한미정치력신장연대) 
무명 기부자 2명
김병국(한미예술협회장)
한미예술협회
손광희
최홍균
황성미
모니카 리(이재영)
연세대학교 동창회
서울대학교동창회
윤희경(보스톤봉사회)
필하모니아보스톤
보스톤 느헤미야 인스티튜트
김희선
김한나 변호사
이길신
727 정전기념사업회(강경신, 김성혁)
김은한
권복태
사라 제럴도
양미아
손영애
이원철
SueCalar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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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BUSINESS 
FORUM

TIME    Jan 29 (Friday) 4pm – 5:35pm 

PLATFORM   Zoom

ORGANIZER  

BOSTON OKTA KOREAN BUSINESS ASSOCIATION
BOSTON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AUDIENCE    

Korean Entrepreneurs, Community Leaders (Open to Public) 

AGENDA

Governments’ Resources and Policies 
to Support Korean Entrepreneurs in New England 

SPEECH

4:00pm Mr. Kijun You (Consul General), Dr. Jay Jang (President of OKTA) 

PRESENTATION, Q&A

4:15pm Boston Consulate General
Introduction to S.Korean Firms entering Boston and the Consulate’s Support Plan in 2021

4:30pm Ms. Amy Kim (U.S. Federal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BA)
Federal Government’s Resources and Policies for Minority (Korean) Entrepreneurs 

5:00pm Linda Champion, Esq. (Massachusetts State Government)
MA State’s Resources and Policies for Minority (Korean) Entrepreneurs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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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디

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으로 주

택을 구매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과

정에서 위축감을 느낍니다. 주택 소

유의 꿈을 좀 더 실현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방법은 그 과정을 작은 단계

로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염

두에 두고, 주택을 구매하는 여덟 단

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무 상황을 고려합니다

다른 중요한 구매와 마찬가지로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의 현재 재무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

기지 대출 기관에서는 여러분의 신

용 점수, 총부채상환비율, 저축 및 고

용 상태를 살펴볼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을 평가해보는 것이 중요합니

다.

많은 신용카드 회사에서 무료로

예상 신용점수를 제공할 것이며, 여

러분은 또한 Experian, Equifax 및

TransUnion과 같은 3대 신용 기관

에 각각 매년 한 번씩 신용 점수를 요

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용 점

수가 평균보다 낮다는 것을 알게 된

다면 주택을 구매하기 전에 신용도

개선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

용 등급이 우수한(670점 이상) 사람

들은 일반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축액을 확인하고 선금 및

부동산 매매 수수료에 필요한 금액

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아야 합니

다. 중요한 요인을 빠뜨리지 않도록

모기지 부담 비용 프로그램 계산기

를 (Mortgage Calculator)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를 최소 선금

으로 말하지만 이것이 반드시 필요

한 것은 아닙니다. 첫 주택 구매자,

그리고 정부 지원 모기지 대출을 선

택한 사람들은 3% 선금을 지불하거

나 심지어 선금이 0%인 경우도 있습

니다. 20% 미만의 선금을 지불할 경

우에는 월 납입금이 많아지고 모기

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

나 보험 비용과 상향된 월 납입금이

부담되지 않는다면 저축 계좌를 비

우는 것보다는 적은 선금을 지불하

는 편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

니다.

새 주택을 긴급하게 수리해야 하

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금을 남겨두

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무 상황을 검

토한 후 현재로서는 주택을 구매할

재정적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가까운 장래에 주

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개인 예산 및

저축 계획을 마련하면 됩니다.

2. 모기지 대출 사전 승인을 받습

니다

주택 구매 과정의 초기에 모기지

대출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

다. 그들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의 주

택을 구매할 수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출

기관은 적격 심사 과정에서 여러분

의 재무 상황을 살펴보고 여러분에

게 적격 대출 금액의 대략적인 예상

금액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정보가 심사 과정을 통

과하면 모기지 적격 심사는 사전 승

인으로 결정됩니다. 주택 매도인이

여러분의 제안을 수락하기를 원한

다면 거의 필수적으로 사전 승인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주

택 매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으

며 재정적인 능력도 있다는 점을 보

여주기 때문입니다. 사전 승인을 받

기 위해서는 W-2, 신용 점수, 고용

확인서를 포함한 여러 서류가 필요

하므로 해당 문서에 액세스할 수 있

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부동산 중개인을 찾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히 추천합니다. 좋은 중

개인은 여러분의 필요에 맞는 주택

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고, 계약서 조

건에 경험이 있으며, 시장을 이해하

고, 협상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

가 매도인이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

므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손해를 볼

것이 없습니다. 좋은 중개인을 찾으

려면 친구나 가족에게 추천을 부탁

하고 온라인으로 후기를 확인하세

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도

좋습니다. 이는 일부 주에서 필수 조

건이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변호

사를 고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4. 주택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원하는 것을 알고 재정적인

능력도 있으므로 주택을 보러 다닐

때입니다. 주택 자체만이 아니라 이

웃, 위치, 인근 주택들의 가치를 반드

시 살펴보세요. 부동산을 둘러볼 때

잠시 시간을 내어 동네를 산책하면

서 그 지역에 대해 느껴보세요. 통근

을 한다면 관심 있는 각 주택에서 직

장까지 운전해서 가는 데 걸리는 시

간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

게 자녀가 있든 없든 주택은 좋은 학

군에 위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택

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

다.

5. 제안을 합니다

원하는 주택을 찾으면 중개인과

협력하여 가격을 제시합니다. 이 단

계에서는 대출 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서를 받아 여러분의 제시 가격

및 조건부 조항(Contingencies)과 함

께 매도인에게 보냅니다. 예를 들어

계약을 마무리 짓기 전에 주택 검사

(Home Inspection)를 하고 싶다면

검사 결과에 따라 구매 여부가 결정

된다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주택 공

급이 적고 수요가 많아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호가보

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조건부 조

항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손

편지와 같은 인간적인 느낌을 곁들

여서 여러분의 제안을 다른 사람과

차별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

습니다.

6. 주택 검사(Home Inspection)를

시행하고 보험에 가입합니다

여러분의 제안에 주택 검사가 포

함된 경우 신뢰할 수 있는 검사관을

고용하여 가능한 한 철저하게 검사

합니다. 검사 과정에 참여하여 검사

관에게 직접 질문하고 주택을 직접

살펴보도록 하세요. 또한 등기이전

일(closing day) 전에 주택 보험에 가

입해야 합니다. 주택이 파괴될 경우

보험금으로 재건축 비용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주택 계약을 체결합니다

등기이전일(closing day)은 모든

계약이 체결되고 열쇠가 넘겨지는

날입니다. 계약서에는 공식 입주일

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사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8. 입주하여 자신만의 집으로 완성

합니다

새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벽을 칠하거나 바닥

을 새로 까는 등 주택을 수리하여 입

주하기 좋은 공간으로 갖출 수 있습

니다. 또한 사전에 수도•전기•가스와

같은 유틸리티를 설치하여 입주와

동시에 주택이 완벽하게 기능하도

록 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아울

러,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고 주택 소

유의 기쁨을 즐기는 것은 여러분에

게 달려 있습니다!

주택 대출 전문가  칼럼 
켈리 김 Kellie Kim주택 구매 과정의 8단계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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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리 김 (Kellie Kim)

주택 대출 전문가 

radius financial group Inc 

Ph 617 733 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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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흠순은 술을 끊고 나서 부인을 한명 더 얻

었다. 그는 젊은시절 부터 음주를 좋아했다. 그

의 애주는 보단과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기에

부인 보단은 손수 술을 빚어 다락에 두고 대접

하였다. 늘 변방을 돌아다니며 전장의 시석을

무릅쓰고 국경을 지키던 흠순은 어느날 부인

보단의 품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다. 그가 전

쟁에 임하면 산천의 초목이 떠는 신라의 대영

걸이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부인과 아이들

을 사랑함이 지극하였다. 그런 그는 오랜만에

귀환했기에 보단이 친히 빚은 술을 마시며 사

랑하는 부인과 재담을 나누고 싶었다. 보단은

곧 술을 가지러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아

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

긴 흠순은 다락으로 올라갔다. 이윽고 흠순의

눈앞에는 부인 보단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

었으며, 술독 안에는 큰 구렁이가 술에 취하여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이 ‘구렁이 사건’ 으

로 인하여 흠순은 단주를 하였다. 그리고 그 소

문은 장인인 보리공의 귀에도 들어갔다. 보리

는 부인 사랑함이 그와 같다면 둘째 딸을 주어

도 좋다고 생각하며 보단의 동생 이단利丹도

흠순에게 시집보냈다. 화랑세기의 기록을 보

면,

[보리 할아버지가 듣고 “처를 사랑함이 이

와 같다면 곧 둘째 딸을 주어도 좋다” 했다.

이에 낭주의 동생인 이단을 또 공에게 시집 보

내어 세 딸과 두 아들을 낳았다. 자매가 한 지

아비를 섬긴 까닭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기색

이 없었다. 공은 집에 있으면 오직 좋은 아버

지가 되어 두 낭주 및 자녀들과 노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으니, 그가 삼한의 대영걸인

줄 누가 알겠는가? 전쟁에 임하면 초목이 모두

떨고 집안에서는 닭과 개가 모두 업신여긴다

고 한 것은 공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김흠순은 부인 보단의 ‘구렁이 사

건’ 으로 인하여 술을 끊었고, 이에 장인의 신

망을 얻어 부인 한 명을 또 얻었다. 김흠순은

전장에서는 산천초목을 떨게한 용맹한 장군

이었고 집안에서는 누구나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순한 호인이었지만 결점이라면 재물을 모

으는데는 어두었다. 그래서 늘 월성에서 가장

부자였던 김염장에게 부탁하여 재용財用을

조달하였다. 김춘추와 김유신을 위하여 자신

의 재물을 아끼지 않았던 염장은 김흠순에게

도 후덕하였다. 김염장(부모는 천주와 지도태

후이다. 천주의 부모는 진흥왕과 월화궁주이

다. 지도태후는 원래 진지왕의 왕비로 아들 용

수와 용춘을 낳았다. 그리고 진지왕이 폐위되

어 죽은 뒤 천주와 결혼하였다) 은 재물을 많

이 모았다. 그리고 당시 월성에서 가장 좋은 초

호화주택에서 살았다. 그가 살았던 수망택水

望宅은 삼국유사에도 등장한다. ‘호색탐재

好色貪財’ 란 말과 같이 그는 미생(미실의 동

생, 그는 수 많은 첩으로 부터 자녀가 백명이

넘어 그들의 이름도 다 몰랐다고 기록되어 있

다)과 함께 첩을 가장 많이 두었다. 염장이 두

었던 첩의 이름이나 숫자는 기록에 없지만 다

만 미생에 뒤지지 않았다고 한다. 어째든 김흠

순은 염장의 재물을 그냥 얻어 오지는 않았다.

자신의 여러 아들들에게 염장의 딸들과 혼인

하게 하였고 그 딸들이 재산을 가지고 시집 오

게하였다. 김흠순은 정실부인 보단과의 사이

에서 아들 일곱을 낳았고, 후처인 이단과는 3

남2녀를 두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모두

사서에 등장하지 않고 다만 삼국사기에는 반

굴만이 그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화랑세기

에 아들 4명의 이름이 등장한다. 반굴이 셋째

아들로 나오며 아들 아홉 중 그만이 홀로 염장

의 딸과 결혼하지 않고 김유신의 딸인 영광令

光, 즉 사촌과 결혼하여 아들 영윤令胤을 낳았

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화랑세기에는 넷째

아들 원수元帥, 여섯째 아들 원선元宣, 그리고

아홉째 아들 원훈元訓이 등장하는데 이들 셋

모두 중시中侍의 벼슬을 지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 반굴과 원수와 원선은 보단이 낳

은 아들들이고, 원훈은 후처 이단의 소생이다.

무엇보다 특이한 것은 아들 아홉명 중 반굴을

제외한 여덟명 모두 김염장의 딸들에게 장가

를 들어 부인들로 부터 많은 재물을 가지고 오

게 하였다. 

김유신의 넷째딸 영광은 삼국사기에는 등

장하지 않는다. 먼저 김유신의 아들과 김흠술

의 아들들은 모두 ‘원元’ 자 돌림인데, 다만

김유신의 장남은 삼광三光이고 넷째 아들은

장이長耳이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의하면 김

유신이 환갑을 맞아 김춘추의 딸 지소공주와

결혼하였다. 아울러 그 전의 결혼여부에 대한

기록은 없다. 하지만 화랑세기의 기록을 보면

김유신은 612년에 11세 풍월주 하종의 딸 영모

와 결혼했다. 그의 나이 만 17세 였으며, 그해

그는 15세 풍월주가 되었다. 그리고 화랑세기

에 간간히 등장하는 김유신의 딸들, 진광, 신광

, 작광, 영광은 어머니가 지소가 아닌 영모가

분명하다. 김흠순은 형 김유신보다 세살이 어

리고 반굴은 흠순의 3남이며, 영광은 유신의 4

녀이기에 그들이 부부가 되기에도 비슷한 연

령이었다. 또한 김유신의 장남인 삼광은 지소

가 낳은 아들이 아니고 첫부인 영모의 소생이

틀림없다(삼광의 이름 돌임자와 그가 남긴 업

적의 시대적 배경을 고찰했을때…).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

해, 소나무), 화랑세기 –또 하나의 신라(김태

식 , 김 영 사 ), 한 국 사 데 이 터 베 이 스

(db.history.go.kr)

화랑도(花郞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화랑세기花郞世紀, 19세 풍월주風月主 흠순공欽純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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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현대인 평균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

다. 은퇴한 후에도 2, 30년이라는 장기간

생활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여자의 수명

은 더 길다. 국민연금(Social Security)이

있다고는 하지만 은퇴자가 받을 수 있는

평균 금액은 한 달에 $1,500불 정도이다.

은퇴하면 생활비가 적게 든다고 말하지만

,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일할 때와는 달리 은

퇴하면 하루 24시간 돈을 쓸 기회가 된다.

은퇴 준비로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유일

한 방법은 은퇴플랜이다. 직장인과 자영

업인은 일하는 곳에서 은퇴플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퇴플랜은 없지만, 수입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개인 IRA를 이용해

서 투자할 수 있다. 노후대책으로 IRA는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

은퇴플랜의 장점을 몇 가지 알아본다.

* 세금공제(Deduction) 혜택을 받으며

투자할 수 있다. 연봉 $80,000에서 $6,000을

IRA에 투자하면 세금 보고는 $74,000에

대해서 보고하므로 연방정부와 주 정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투자 수익금에 대

해서도 세금이 유예(Deferred)된다.

* 투자해서 증가한 이익금에 대한 세금

역시 유예가 된다. 이 말은 투자한 돈과 이

익금이 복리로 불어난다.

IRA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

ment)는 Traditional IRA와 Roth IRA 두

종류가 있다. Traditional IRA는 투자할

때 세금공제 혜택이 있지만 불어난 돈을

찾을 때는 수입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

며 Roth IRA는 투자할 때 세금 공제가 되

지 않지만 찾을 때는 원금과 불어난 이익

금에 대해서 세금이 없다. 

*IRA에 1년에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

액은 $6,000이다. 나이가 50부터는 $1,000

더해서 $7,0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Traditional IRA와 Roth IRA에 동시

에 할 수 있지만 1년 한도액 $6,000을 넘어

서는 안 된다.

*직장인 은퇴플랜인 401(k), 403(b), 457,

TSP와 자영업인 Simple IRA, SEP IRA,

Solo 401(k)에 투자와 IRA 투자는 별개이

다. 이 뜻은 위에 열거한 은퇴플랜에 투자

하며 동시에 IRA에도 투자할 수 있다.

*독신이며 일하는 곳에 은퇴플랜이 있

으면 $66,000부터 공제 금액이 적어지기 시

작하여 $76,000 이상이면 투자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부의 경우에는

$105,000부터 적어지기 시작하여 $125,000

이상이면 공제가 되지 않는다. *수입은 부

부의 경우 MAGI(Modified Adjusted

Gross Income) 기준으로 한다.

*부부의 한 사람이 은퇴플랜이 있고 은

퇴플랜이 없는 배우자는 $198,000부터 공

제 금액이 적어지기 시작하여 $208,000 이

상이면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하는 곳에 은퇴플랜이 없고 IRA에

투자하면 수입과 관계없이 세금공제를 받

을 수 있다.

*Roth IRA는 독신이며 수입이 $125,000

부터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적어지기 시

작하여 $140,000 이상은 Roth IRA 투자할

수 없다. 부부의 경우는 $198,000부터

$208,000이다.

*IRA에 투자한 돈을 59.5세에 인출하면

벌금 10%가 부과된다. IRA에 투자하는

돈은 은퇴하기 전까지는 절대 찾는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예

상치 못한 일을 대비해서 비상금 마련이

필요한 것이다.  

노후대책으로 매년 $6,000씩 수익률

10%로 투자하면 25년 후에는 70만 불 그리

고 30년 후에는 100만 불로 불어난다. 적은

돈으로 이렇게 큰돈을 모을 수 있는 이유

는 복리(Compound Interest) 효과 때문이

다. 참고로 미국의 주식시장(S&P 500

Index)은 192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수

익률이 약 10%이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장기 투자하면

목돈이 되어 노후대책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다.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618)

은퇴 투자 IRA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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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

니다. 어디를 가든지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하겠습니다. ●금전:

원하던 것을 좋은 가격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구입할 계획이 있었다면 이

번 기회를 노릴 만합니다. ●애정: 사랑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마땅하고 좋은 상대

를 발견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드디어 인연의 짝이 나타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 5일 길일. 3, 6일 주의.

쥐띠 | 귀를 활짝 열어두어야

●운수: 이럴까 저럴까 결정하지 못하던 상태에서 벗어납니

다. 한 쪽으로 결정하고 나면 몸도 마음도 편해지고 가벼워집니다.

●금전: 기다리던 매매가 성사될 것입니다.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절실

하게 필요한 때에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되겠습니다. ●애정: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끌리는 감정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97, 85, 73, 61, 49, 37년생은 2, 6일 길일. 1, 4일 주의.

소띠 | 가뭄에 단비가 내리는

●운수: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샘솟

는 때입니다. 머리가 맑아지고 컨디션이 좋아질 것입니다. ●금전

: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하겠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이득이 되는 고급정보를 얻

게 될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을 열고 솔직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서로 간에 알

게 모르게 쌓였던 장벽도 한 순간에 다 허물어트릴 수 있습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 4일 길일. 3, 6일 주의.

토끼띠 |  자신감이 샘솟는

●운수: 중요한 약속은 잡지 말고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

습니다.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금전: 막연히 어떻게 잘 되겠지 믿고 기다리지 말고 대책을 세우세요. ●애정: 세

상의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와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반대편에 서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당연하다 받아들이세요.

98, 86, 74, 62, 50, 38년생은 1, 3일 길일. 2, 5일 주의.

범띠 |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 운수: 행불행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

다.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 금전: 한다고 했는데

노력한 것에 비해서 결과가 적어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회가 이번만 있는 것

이 아니니 다음을 기약하고 용기를 내야겠습니다. ● 애정: 빨리 생각을 바꿔야 합

니다.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이 꼬리를 물고 따라 다닙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5, 6일 길일. 1, 3일 주의.

용띠 | 아주 중요한 기로에

● 운수: 상황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치

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은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금전: 이런저런 제의가 들어오니 생각이 많아집니다. 동업이나 사업투자에 대한 제

의도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좀 더 신경 쓰도록 하세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자식을 빛나게 하고 자식의 삶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4, 6일 길일. 3, 5일 주의.

뱀띠 | 삶에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 운수: 상황을 너무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훨씬 더 클 수 있으니 철저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

겠습니다. ● 금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은 융통될

것입니다. ● 애정: 현재진행형인 상대와 새롭게 만남 사람과의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결정해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 4일 길일. 3, 6일 주의.

말띠 | 철저히 확인하고

●운수: 함께 있거나 같이 일하는 사람과의 갈등이 있겠습니

다.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져도 지금은 때가 아니니 참고 지

나가세요. ●금전: 머릿속의 생각이나 이론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실패와 손

해를 피해가려면 직접 부딪쳐서 얻는 산 경험을 쌓도록 하세요. ●애정: 다시 한 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31, 2일 길일. 1, 3일 주의.

양띠 | 지금은 때가 아니니

●운수: 내 것이라 생각하고 꽉 잡고 있으면 힘이 들지만 손

에서 내려놓는 순간에 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금전: 전혀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금의 흐름을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

야 하겠습니다. ●애정: 모든 것을 다 털어 놓는다고 해서 시원해지는 것이 아닙니

다. 오히려 새롭게 생긴 불안감으로 밤잠을 못 이루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 5일 길일. 31, 3일 주의.

닭띠 | 꼼꼼히 분석하고 따져보아야

●운수: 무작정 답을 기다리고 있자니 답답해집니다. 이런저

런 일로 고민하게 됩니다. ●금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

니다. 자신이 머릿속으로 계산한 것과 돌아오는 결과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을 것입

니다. ●애정: 이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때입니다. 오랜 세

월 참았던 인내심이 바닥이 드러나고 한계점에 다다릅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1, 6일 길일. 31, 2일 주의.

원숭이띠 |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 운수: 소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함께 의논해서 결

정해야 합니다. 혼자서 생각하는 것보다 둘이서 의논하면 더 좋은

답을 얻게 됩니다. ● 금전: 금전운이 좋은 편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순조

롭게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 애정: 어께에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이 홀

가분해지는 때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모든 관계도 좋아집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3, 5일 길일. 1, 4일 주의.

개띠 |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니

● 운수: 여기서 멈추어야 하나 아니면 더 가야 하나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판을

짜야 합니다. ● 금전: 돈은 들어오나 나가는 것이 많으니 모으기가 쉽지 않겠습니

다. ● 애정: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격이 되기 쉽습니다. 당장은 지금보

다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31, 4일 길일. 2, 5일 주의.

돼지띠 |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를 만나는

문화/연예

Income-Producing vs. Non –Income-
Producing

투자용 부동산은 크게 Income-Producing

Property (수익용 부동산)과 Non-Income

Producing Property(비수익용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4가

지 용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Office, Re-

tail, Industrial, and Leased Residential.  그

리고 이외에 hotel, Mini-Storage, Parking

Lots, Senior Care Housing등이 있는데 이 부

동산들은 일반적인 투자용 부동산이라기보

다 Business쪽에 비중이 큰 특별 분야로 간주

하여 오늘 칼럼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Non-Income-Producing Property(비수익

용 부동산)은 House 혹은 비어있는 건물 등

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Non-Income-

Producing 부동산을 구입할 시에는 당장 월

세가 들어오지 않으므로 모든 비용(융자, 상

환금, 텍스, 보험, 보험 등등)이 본인의 자산

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점 명시해야 하며,

최소한 6개월치 이상의 융자 상환금 정도는

미리 마련해 두셔야 자금 압박으로부터 자유

로울 수 있습니다.

Office
오피스 빌딩은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있어 가장 소유하고 싶은 선망의 대상입니다

.  대다수의 오피스 빌딩은 다운타운 한가운

데 혹은 외곽지역이라도 대부분 최상의 위치

에 자리하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습

니다.

기본적으로 오피스 건물의 수요는 회사의

기본요건과 각 사원당 필요한 오피스 크기에

영향을 받으며 일반적인 사무직원(White-

Color)은  세무, 회계, 보험, 부동산, 일반 서비

스직, 관리직, 행정직 등을 포함하는데, 사무

직관련 일자리가 늘어날수록 오피스 건물의

소요도 같이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 빌딩의 수익률은 변동이 심한 편인

데 이유는 주변 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

기 때문입니다.  

오피스 빌딩은 다른 투자용 부동산에 비해

운영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기

간을 놓고 보았을 때 꽤 안정적인 수익을 보

장하는 투자용 부동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물론 위의 예와 같이 공실률이 높아질 우려

는 있지만 경기가 좋을 때에는 월세도 높게

형성되고 또 주위에 새로운 오피스 빌딩이 들

어올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아 위치만 잘 선

택한다면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tail
상가건물(Retail Porperty)은  작게는 작은

Donut Shop이 들어 있는 단독건물부터 크게

는 백화점 주변 일대의 상가를 포함하는

Shopping Mall 까지 크기와 종류 면에서 많

은 다양성을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에는 백화점 내부의 조그만 실내 상점들보다

는 Power Center 라는 개념의 상가들이 많이

지어지는 있으며 세입자들도 Visibility(가시

성)과 접근성이 우수한 Power Center식의 상

가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Retail Property의 성공여부는 위치 Visi-

tility 인구밀도 인구성장을 Household In-

come(가구 소득)등의 주변상황에 영향을 받

으며 새로 개발되는 중소도시에서 가장 큰 수

익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etail Property의 수익성이 오

피스 빌딩에 비해 안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  가장 큰 이유는 Retail 임대가 오피스 임대

에 비해 보다 장기계약이며 다른 장소로 옮

기는 문제(Relocation)도 Retail 의 경우 오

피스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Industrial
산업용부동산(Industrial Propert)은 사용

용도에 따라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Ware-

house(창고), Manufacturing(제조업), Re-

search and Development(연 구 소 ),

Distribution(유통센터)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고 건물 전체 혹은 일부를 오피스로 사

용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Industrial Property의 가장 큰 장점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관리가 쉽고 운영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고 단점은 한번 빈 건물에 세입

자를 찾는 기간이 타 부동산에 비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Multi-Family vs. Single-Family Residential
다가구주택(Muti-Family Residential

Property)은 Apartment(아파트), Condo-

minium(콘도), Townhouse, Duplex등이 포

함되며 Apartment가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Single-Family 과의 가

장 큰 차이점은 한개의 단지안에 2가구 이상

이 거주할 수 있는 1동 혹은 그 이상의 건물을

포함한 형태의 부동산이라는 것입니다.

Multi-Family 부동산이 수익면에서 가장 안

정적인 투자용 부동산 이라고 알려지는데 가

장 큰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건 사람이 거주

할 장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부동산 마켓 상황에서 거주용 부동산의 공실

율이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율보다 낮게 나오

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근거라 할 수 있습니

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과 다르게 세입자

한둘이 나가더라도 운영면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Multi-Family 부동산

의 장점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투자용 부동산 종류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

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

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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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
617-254-4654광고 문의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장

Tel:781-648-0584

10/18

웨스터보로에 있는 한국 식당에서 함께 일할

웨이터,  웨이추레스 구합니다.

T. 508-366-8898

생활서비스
617-254-4654광고 문의

10/18

보스톤지역 자동차 출장 수리 해드립니다.

모든 브랜드 차종, 모든 파트 수리 가능합니다.

T. 646-510-6022

2/14

좋은 조건으로 리틀부산 식당 판매합니다.

렌트 저렴. 좋은 위치. 리커 라이센스

주인 은퇴. 상담 환영합니다.

T. 978-897-5107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

자 = 배우 윤여정이 전미 비

평가위원회(NBR)에서 여

우 조연상을 받으며 미국 연

기상 20관왕의 대기록을 썼

다.

27일 배급사 판씨네마에

따르면 리 아이작 정(정이삭

) 감독의 영화 '미나리'는 112

년 역사를 자랑하는 전미 비

평가위원회에서 여우조연상

과 각본상을 받았다.

또 미국 온라인 비평가협

회 외국어영화상, 뉴욕 온라

인 비평가협회 작품상·여

우조연상·외국어영화상,

노스텍사스 비평가협회 남

우주연상·여우조연상·외

국어영화상을 추가해 지금

까지 58관왕을 기록하고 있

다.

'미나리'는 전날 미국영화

연구소(AFI)가 선정하는 '

올해의 영화'에 이름을 올리

기도 했다.

아카데미 등 할리우드 시

상식 예측 전문 매체 골드더

비는 AFI가 2010년 이후 오

스카 역대 작품상 후보에 오

른 88개의 영화 중 77개 작품

을 올해의 영화로 선정해

87.5%라는 높은 적중률을 보

였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 4

관왕에 오른 봉준호 감독의 '

기생충'은 AFI에서 특별상

을 받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미나리'는 또 26일(현지시

간) 발표된 '인디펜던트 스피

릿 어워즈' 후보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주요 5개 부

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다른 시상식에서는

여우주연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던 한예리가 윤여정과

함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

라 경쟁하게 됐다.

이에 대해 연예 매체 버라

이어티는 "한예리는 아카데

미에서는 여우주연상 후보

를 위해 뛰고 있지만, 여우조

연상 후보에 오르는 깜짝 변

화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남우주연상 부문에서

는 리즈 아메드(사운드 오브

메탈)와 채드윅 보즈먼(마

레이니즈 블랙 바텀)이 비평

가 시상식에서 선두를 달리

고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하자면 '미나리'에서 놀

라운 연기를 보여준 스티븐

연"이라고 평했다.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한

인디펜던트 스피릿 어워드

는 아카데미 시상식 하루 전,

캘리포니아 샌타모니카에서

열린다. 지난해에는 '기생충'

이 이 시상식에서 최우수 국

제영화상을 받았다.

'미나리' 윤여정, 전미 비평가위원회 여우조연상…20관왕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지난해 건

강 문제로 컴백을 미뤘던 가수 현아가 다시

금 자신감으로 채운 새 미니앨범을 들고 돌

아온다.

22일 소속사 피네이션(P NATION)에 따

르면 현아는 오는 28일 오후 6시 새 미니앨범

'아임 낫 쿨'(I'm Not Cool)을 발매한다. 현아

의 컴백은 2019년 11월 발표한 '플라워 샤워'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현아는 지난해 8월 싱글 '굿 걸'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미주신경성 실신을 하는 등 건

강이 악화해 곡 발매와 활동을 잠정 연기했

다.

다시 돌아오는 현아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

을 앨범에 녹였다. 그는 새 앨범 콘셉트 비디

오에서 대중들의 무수한 시선 속에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 짧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새 미니앨범과 동명의 타이틀곡도 무대 위

화려해 보이는 현아가 '사실 나는 쿨하지 않

아'를 외치는 곡이다. 소속사 수장인 싸이가

프로듀싱했고 현아와 싸이, 연인 던

(DAWN)이 함께 작사에 참여했다.

12/6

아리수 코리안 레스토랑

홀에서 일하실 분 구함

T. 978-466-8688

6/19

이베이 하시는 분 찾습니다

T. 617-678-5059

컴백 미뤘던 현아, 자신감·솔직함 채운 앨범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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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부동 和而不同. 한국 전前국회의장

님이 후배에게 보낸 글씨였다. 군자는 모름

지기 생각이 다르다 해도 화합하고 포용해

야 한다. 언젠가 이 지면을 통해 나역시 글장

난을 해 본적도 있다. ‘화목하라. 그러나 휩

쓸리는 말라’ 고 확대 해석한다. 

이불而不. 중국 고전에 자주 나오는 글자

이다. 영어라면 ‘but not’  쯔음 되지 않겠

나 싶다. 푸쉬킨의 시 구절도 떠오른다. 오래

되었다만 귀에는 익었다.  ‘Should this life

sometimes deceive you, (but) don’t be sad

or mad at it.’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나이 오리니

(푸시킨,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화이불류和而不流하며, 원이불노怨而不

怒. 역시 이불而不이 들어가는데, 논어에 나

온다. 화합한다만, 휩쓸리지 말며, 원한이 있

다해도 노여워 말라는 말일게다. 

지난 미국에선 대통령 선거 때였다. 치열

한 공방전이었고, 험한 말들도 오고 갔다. 완

승도 완패도 없었다만, 오직 승자독식이다.

표을 더 얻은 쪽만 다음 대통령이 됐다는 말

이다. 부디 바라건대, 경쟁은 치열했으나 더

이상 으르렁 거리지는 말지니. 쟁이불투爭

而不鬪인게다. 

이제 미국에선 새 대통령이 취임했다. 그

의 취임을 축하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의

명예와 권력과 더불어 책임감 또한 막중하

다. 비상한 시국인데, 부디 성공한 대통령 되

시라. 

화이부동의 대구對句라 할수도 있겠다.

주이불비週而不比. 두루 사귄다만 편파적

이지는 않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대통령님

께 부탁한다. 부디 반대편도 포용하고, 편애

하지 마시라. 한국에선 감옥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이다.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서 한마디 전해왔다

. 병이불약病而不弱. 병을 갖고 있을 지언정

, 약해지지 말라는 뜻이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

니하며 (고린도 전서 13:5)

한담객설閑談客說: 

이불而不

신영의 세상 스케치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림이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777회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精神一到 何事不成)

요즘 보스턴 인근 이른 아침 온도는 화씨

23°F(섭씨 -5도)를 웃도는 날씨다. 바깥의

체감온도는 코끝이 시리고 손끝이 짜릿할 만

큼의 몸에 정신이 번쩍 들 정도이니 춥긴 매

우 춥다. 사계절 중 겨울을 유독 좋아하는 나

는 오색 단풍이 모두 땅으로 내려앉고 나뭇

가지들이 뿌리로 향해 물을 내려보낼 11월 초

쯤 코끝이 찡한 날씨를 좋아한다. 뭔지 모를

그 무엇이 나를 나로 느끼게 해주어 기분이

좋아지는 시기이며,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싶어지는 때이기도 하다. 새로운

기운이 솟는 시기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精神一到何事不成)

정신을 한곳으로 모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뜻의 한자성어다. 정신을 집중하

여 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상에서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게으름으로 흐르기 쉽다.

겨울이 시작되며 자주 나가던 골프도 쉬게

되고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 가끔 한 번씩

걸었던 동네의 반경을 넓게 잡고 걷기 시작

했다. 집 현관문을 나서며 음악이든, 설교든,

강연이든 길게 들을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걷다가 집에 오면 2시간

15분이 걸린다.

눈만 내리지 않는다면 걸어보리라는 마음

으로 '작심삼일'이라는 마법에 걸리지 않기

위해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걷고 있

다. 그러나 눈에 띄게 살이 빠지거나 체중계

저울의 눈금이 기분 좋게 아래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만큼 먹는 것을 즐기는 나

의 습관을 반증해주는 것이리라. 살을 빼려

고 걷는 것은 아니니 그 부분에 스트레스는

없어 좋다. 다만, 나의 일상에서 '몸과 마음의

정신통일'을 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기에 살

이 빠지면 더욱더 좋을 일이고 아니더라도

몸과 마음의 근육을 키울 수 있으니 좋은 일

이지 않던가.

안과 밖의 온도 차가 심하니 우스운 생각

이 스쳐 지난다. 아이들 생일축하 풍선에

Helium gas를 넣고 밖으로 나오면 풍선이 갑

자기 바람 빠진 풍선이 된다. 그러다 차 안에

풍선을 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면 풍

선이 금방이라도 하늘로 솟아오를 듯했던 생

각이 떠오른다. 추운 날씨에 걸으면 몸이 조

금은 움츠러들어 가벼운 느낌이 든다. 그러

다가 집 안에 들어오면 따뜻한 온기에 잠깐

느꼈던 그 가벼움은 곧 사라지곤 하는 것이

다. 두 마리 토기를 다 잡기보다는 한 마리 토

기를 잡다가 두 마리를 잡을 기회가 생기면

고마울 일이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의 기도팀이 있었

다. 그러다가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교회

도 비대면 영상예배가 계속되고 성도들이 함

께 얼굴을 마주할 일이 없으니 기도팀장님과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 교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그리

고 기도를 하는 방법을 의논하다가 한 분의

의견으로 '교회주소록'을 놓고 서로 페이지

를 담당해 그 가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시작했었다. 몇 달 후 Zoom

의논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중보기도'를 통

해 모두가 넉넉하고 풍성한 이야기들로 가득

했다.

세상과 마주하고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

다도 몸과 마음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

해본다. 현대인들의 편안함과 편리함을 경험

하는 만큼 스트레스 지수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나란히 걸어가

려면 정신적인 건강함과 육체적인 건강함 모

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것

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내 몫'을 철저히 담

당하는 책임이라는 생각을 한다. 큰 것을 바

라는 마음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습관이

더 큰 나를 만들고 만나게 될 거란 생각이다.

사실, 이른 아침 현관문을 열어보면 밖의

찬 공기에 그만 몸이 움츠러 든다. 햇살이 오

를 정오를 기다려 볼까. 이렇게 저렇게 생각

이 많아지면 이미 그날은 걷기를 공치는 날

이다. 추운 날씨에 걷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달

래기 전 무조건 현관문 밖으로 발을 내디뎌

야 한다. 눈만 내리지 않는다면 걷겠다던 마

음에 이제는 눈이 적당히 내린 날에는 등산

화를 신고 무조건 걸으러 나간다. 정신일도

하사불성 (精神一到何事不成) 정신을 한곳

으로 모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그 마음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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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중앙대학교병원>

과거와 달라진 의료용 로봇의 위상에 대하

여

이한준 병원장(정형외과)

의료용 로봇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의료

용 로봇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창

기 로봇이 연부조직을 다뤘다면, 최근에는

골조직을 직접 다루는 로봇이 사용되고 있

습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정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로봇으로 인해 더 정교한 수술

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수술 중

출혈이나 합병증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최

근에는 재활의학과와 같은 비수술과에서도

로봇이 활약하고 있죠?

김돈규 기회조정실장(재활의학과)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술과 관련된 로

봇의 비율이 많긴 합니다만, 재활 치료를 돕

는 로봇도 다양해지는 추세입니다. 2009년

수술 로봇 다빈치가 국내에 도입되었을 때

의료계는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것으로 기억

합니다. 높은 비용도 문제였지만, ‘어떻게

로봇이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료진과 환자 양쪽 모두의 불신이 있었죠.

하지만 현재 다빈치 로봇수술은 굉장히 보

편화됐습니다. 로봇이 의료계에 다양한 도

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한준 병원장(정형외과)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미 정형외과 슬관

절 분야에서 로봇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습

니다. 중앙대병원도 국가 실증사업의 일환

으로 2020년 인공관절 수술로봇 큐비스-조

인트(CUVIS-joint)를 도입했습니다. 큐비

스-조인트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 CT 영

상을 기반으로 인공관절이 들어 갈 부분의

뼈를 정교하게 잘라냅니다.

특히 정확성과 재연성이 중요한 인공관절

수술에서 큐비스 조인트의 활약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대병

원 재활의학과의 보행 재활 치료 로봇은 어

떤가요? 국내의 탑클래스 수준이란 소문이

자자합니다.

김돈규 기회조정실장(재활의학과)

(병원장님) 감사합니다. 현재 뇌졸중, 파

킨슨병, 척수손상 등의 중추신경계 손상 환

자에게 로봇을 이용한 보행 재활 치료가 활

발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관절마다 구동

장치가 있어 관절을 움직여주는 ‘외골격형

’과 발바닥의 힘과 각도를 조절하며 환자

의 보행을 돕는 ‘발판보행형’ 두 가지 타

입의 로봇이 재활치료에 사용됩니다. 중앙

대병원 재활의학과에 두 가지 타입의 로봇

이 구비되어 있어, 환자 맞춤형 보행 재활 치

료가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

습니다.

실제로 로봇 보행 재활 치료를 병용한 환

자의 경우 보행 능력이 빠르게 향상됨을 보

입니다. 로봇의 도움으로 다양한 보행 패턴

을 익힐 수 있고, 미션을 수행해 나가며 환자

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치료에 임할 수 있습

니다.

미래의 의료용 로봇은 어떻게 달라질까

김돈규 기회조정실장(재활의학과)

현재 중앙대병원 재활의학과에는 30%가

넘는 환자들이 로봇 보행 재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로봇은 매우 무

겁고 장치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리치료사

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죠. 앞으로의 과제

는 기존의 무겁고 딱딱한 소재 대신 천이나

와이어 등으로 제작해 옷처럼 편안하게 입

을 수 있는 웨어러블 형태로 초경량화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환자뿐 아니라 신

체 능력이 저하된 일반인도 일상생활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로봇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

록 현재 중앙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님과

함께 웨어러블 로봇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곁에 1인 1로봇의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한준 병원장(정형외과)

전 세계 수술용 로봇 시장은 2017년 5조

8700억 원에서 2021년 9조6400억 원으로 성장

했습니다. 한 시장 조사 및 예측 기관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전 세계 수술용 로봇 시장

은 14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각국의 미래 로봇 산업의 경쟁은 끝이 없습

니다. 이제는 의료용 로봇의 국산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정보통

신기술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으며 기술

개발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많은 연구를 바

탕으로 축적된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중앙

대병원이 현재 하고 있는 실증사업처럼, 산

학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더 나은 국산화 모

델을 만들고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

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이

실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

침이 되어야 합니다.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

를 개선해 발빠르게 대응한다면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의료용 로봇이 중

앙대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실제적인 도

움을 줄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주 휴람에서는 지금도 병원 곳곳에
서 활약하고 있는 의료용 로봇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중앙대
학교병원의 이한준 병원장과 김돈규 기
획조정실장의 이야기를 통해 자세히 알
아보기로 한다.

“갑상선암”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
이 있으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
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
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Kakao ID : huramkorea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래 기술과 발전하는
의료용 로봇을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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